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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및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만든 전 기술분야를 

망라한 종합 R&D성과 정보지입니다. 

이 잡지는 R&D 및 혁신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기술정보와 사업화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각 기

업들의 다양한 기술 및 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으므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생한 

체험과 교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달의 신기술』은 월간지로서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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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R&D성공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사업화 성공 기술)

■ 산업기술부문별 특집

■ 전문가칼럼 및 산업기술담론

■ 저명인사 인터뷰

■ R&D사업소개, R&D제도 및 Q&A, 산업기술뉴스 등

총괄 편집 및 감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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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어A, LG 어베인, 애플 애플워치와 같은 손목시계형을 비롯해 

밴드형, 이어폰형, 안경형, 양말형, 신발형, 벨트형, 셔츠형, 반지형, 

목걸이형, 패치형, 헤어밴드형 등으로 다양하다.
웨어러블기기 형태 

몸과 하나 되는 웨어러블기기
삼성 기어S, LG 어베인, 구글 글래스, 애플워치, 샤오미 밴드 등 수많은 웨어러블기기가 어느덧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전화 메시지 

확인부터 신체 이상 체크까지 앞으로 웨어러블기기는 미래 융합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1~2년 사이에 사용자와 소비자의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사용성과 융합산업의 접목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올해부터 웨어러블기기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웨어러블기기는 디지털기기 형태의 

단순한 기기에서 실제 입는 형태의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패치형의 신체부착형 기기로 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체이식형 

기기로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웨어러블기기 기술과 시장의 진화는 관련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기가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웨어러블기기가 더욱 가까운 기기가 된다. 이 때문에 사용자 정보의 

취득, 스마트홈에서의 이동성, 스마트카에서의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웨어러블기기가 갖는 파생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관련한 모든 업체가 웨어러블기기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일부 디지털기기 회사들이 주도하던 웨어러블기기시장은 이제 모든 업체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구글, 애플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내비게이션업체인 가민과 톰톰, 프로세서업체인 인텔과 퀄컴, 

프린터업체인 엡손 등 관련된 모든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 사용자 정보가 가져오는 미래 사물인터넷시장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다. 이에 정보 제공에서 신체밀착형으로 바뀌고 있는 웨어러블기기, 몸과 하나 되는 웨어러블기기시장 동향 및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그림 1> 웨어러블기기 관련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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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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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작스
LED 재킷
<CES 2015>

위딩스 오라
<CES 2015>

센서리아-양말형
<CES 2015>

피트링스 
패치형 웨어러블기기
<CES 2015>

센서리아
피트니스 브라
<CES 2015>

삼성 갤럭시 기어와 
BMW i3 연동 시연<CES 2014>

삼성 기어S와 
BMW i3 연동시연
<IFA 2014>

LG G워치R을 이용한 
트레인드 파킹
<CES 2015>

LG G워치R을 이용한 
차량 경고 알림 및 제어 시연
<CES 2015>

LG 어베인을 이용한 
스마트카 제어
<MWC 2015>

애플워치 출시
2015년 4월

2014년 1월 <CES 2014>
손목시계형 기기 일반화
터치나 음성 명령 시연
ANT+ 기반 트래커

2014년 9월 <iFA 2014>
시계형, 반지형, 밴드형, 안경형 등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전시
스마트홈 원격 제어
스마트워치의 스마트카, 
스마트홈 연동 모델 제시

2014년 11월
기어S 출시

2015년 3월 <MWC 2015>
2세대 스마트워치 경쟁 시작
LG 어베인
화웨이 워치

2015년 3월 
애플워치 발표
(4월 출시)

2013년 9월
갤럭시 기어 출시

2011년
북미 셀프트래커 
1000만 대 판매

2014년 2월 <MWC 2014>
스포츠 및 건강 관리용
웨어러블기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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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핏 출시

2014년 6월
애플 헬스킷 발표

2015년 1월 <CES 2015>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 상품 등장
패션 명품 업체와의 협력

2012년 7월
삼성의 건강관리 앱 
S헬스 발표

2011년 2014년 2015년

2014년 3월
삼성 기어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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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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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계형, 팔찌형, 안경형 등 삼성, LG, 구글, 애플 등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웨어러블기기 이외에도 셔츠형, 신발형, 반지형, 헤어밴드

형, 패치형, 발목밴드형, 가슴밴드형 등 다양한 웨어러블기기가 시장에 선

보이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먹는 알약, 침대용 수면분석기, 근력 증

강 웨어러블 로봇 등도 웨어러블기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시장에

서 성공한 기기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밖에 없지만 기술적 진화에서 

시작했던 웨어러블기기는 사용성을 제공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 전반적으

로 성장해가고 있다.

현재 성공한 웨어러블기기인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는 필수적인 기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는 스마트폰과 연동돼 

정보 전달과 더불어 심박 수, 체온, 수면상태 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경형 웨어러블기기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구글 글래스, 삼성 기어 VR, 오큘러스 리프트 등 대표적

인 안경형 웨어러블기기가 다양한 사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BMW 미니가 증강현실 안경을 선보인 바 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안경에 띄워 주게 된다. 또한 신발형 센서는 

신체상태 체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업체인 쓰리엘랩스는 자세 교

정과 운동량 체크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뇌졸중 건강 이상 상태에 

대한 사전 체크가 가능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셔츠형 웨어

러블기기는 입는 형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심박동 센서와 무선통신 모

듈이 장착돼 기본적인 건강정보 체크가 가능하다. 더불어 반지형 웨어러

블기기는 시계나 스마트밴드와는 또 다른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업체

들은 동작 인식이 가능한 점, 정보 확인 등에서 시계와의 사용성 차이점, 

휴대의 용이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헤어밴드형은 주로 머리 보호나 뇌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 리복의 체크라이트는 복싱 등의 운

동에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체크하게 된다. 인트라쏜의 뮤즈는 뇌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용도다. 이외에도 패치형 센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CES 2015에서 웨어러블기기 분야 대상을 받은 피

트링스는 앰프스트립이라는 패치형 센서를 선보였다. 의류에 센서를 장착

할 필요 없이 신체나 의류에 앰프스트립을 붙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

한 패치형 기기는 향후 의료산업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젠탁

의 스킨패치는 피부에 붙이는 기기로 심박동, 체온, 수분, 땀, 혈당, 젖산 등

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웨어러블기기 형태 주요 제품 웨어러블기기 형태 주요 제품

손목시계형 밴드형

삼성 기어A LG 어베인 애플 애플워치 핏빗 플렉스 샤오미 미밴드 삼성 기어핏

이어폰형 안경형

LG 심박 이어폰 인텔 이어버드
자브라 스포츠 펄스 

이어버드
삼성 기어 VR 오큘러스 리프트 구글 글래스

양말형 신발형

센서리아 피트니스 삭스 쓰리엘랩스 풋라거 부기오 부기오 패드

벨트형 셔츠형

에미오타 스마트벨트 벨티 비지작스 LED 재킷 시티즌 사이언스 D셔츠 센서리아 피트니스 브라

반지형 목걸이형

모타 도이 스마트링 링글리 미스핏 샤인

패치형 헤어밴드형

피트링스
앰프스트립

젠탁 스킨패치
UIUC 피부 

전자패치(연구중)
리복 체크라이트 인트라쏜 뮤즈

<그림 2> 웨어러블기기 형태별 주요 제품들 출처 : 각사 홈페이지

이외에 넓은 범위의 웨어러블기기도 등장하고 있다. 프로테우스의 스마

트알약 헬리어스는 삼키는 알약이다. 알약이 위에 도달하면 위액과 반응

해 전력을 생산하고, 붙인 패치형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헬리어

스와 함께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직접 분석할 수 있고, 각종 생체정보를 스

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위딩스의 오라는 수면분석기로 침대에 설치해 

사람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위한 조명

을 조절하게 된다.

웨어러블기기가 이끌어가는 융합산업 

많은 업체가 웨어러블기기로 뛰어드는 이유는 웨어러블기기가 미래 융

합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융합산업

에 대한 다양한 사용 예가 제시되고 있어서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웨어러블기기

의 사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웨어러블기기는 사용자 정보를 얻는 최적의 

기기이면서 동시에 사물인터넷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기기와 연관되

는 융합산업은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등의 산업을 들 수 있다.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산업은 웨어러블기기에서 얻어지는 사용

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사용성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의 이동정보와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 예를 제시하고 있다. 

웨어러블기기의 스마트카 사용성은 이미 여러 업체의 발표를 통해서 다

양하게 제시돼 왔다. 기아, 닛산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삼성 기어

S-BMW(CES 2014, IFA 2014), LG 어베인-아우디(MWC 2015), 현대자동

차 전시(CES 2015) 등에서 스마트워치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차량 원격 제어에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기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운전

자 상태를 체크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안전성

을 높이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림 3> 프로테우스 바이오메디컬의 헬리어스 

<그림 4> 스마트카 사용성 변화 및 웨어러블기기의 중요성 대두

차량 자체 네트워크 구축

차량 점검 및 관리

공간의 연속성
차량 고장 진단

차량 원격 제어

차량 정보 표시 및 관리

HUD 적용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운전자 상태 체크

차량 외부 사용성
스마트폰 중심

차량 내부 사용성
헤드유닛 중심

차량 전용 헤드유닛
앱 다운로드 및 실행

헤드유닛과
스마트폰 연동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운전자 상태 

체크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차량 
원격 제어

<그림 5> 주요 전시회에서 소개된 스마트워치 기반의 차량 원격 제어 서비스

<차량 정보 확인 및 제어 – iFA 2015>
배터리 충전 여부, 주행가능 거리, 
도어/윈도/트렁크/라이트 상태 확인, 
실내 공조기 제어, 차량의 위치 및 
경로 탐색, 연락처에 저장된 경로 탐색
- 기어 S와 BMW i3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카로의 공간 
이동 – MWC 2015>
잠금 해제, 시동 (LG, 삼성, AT&T)
사용자 인식에 따른 시트조절 
사용자에 따른 음악 재생
(포드, SEAT/삼성)

<스마트홈 – MWC 2015>
스마트워치의 알람 진동과 함께 기상
길안내 (AT&T, Here, LG, 삼성, 
SK플래닛)

<안전을 위한 경고 – CES 2015>
현대 퓨처 커넥티비티 :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해 경고
-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눈을 오래  
 감는 것이 인식될 경우

- 사각 지대에서 물체가 감지될 경우

<트레인드 파킹 – CES 2015>
스마트워치로 제어하는 폭스바겐 
e-Golf
- LG G 워치 R

< 원격 발렛 파킹 – CES 2015>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원격 발렛 파킹
- 삼성 기어S와 BMW i3

“침대에서 잠이 들면 스마트 전구의 조명이 붉은 색으로 

어둡게 조절된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통해서 

건강한 생체리듬 관리를 도와준다. 

더불어 취침 정보는 온도조절기에 전달돼 수면에 

최적인 온도로 조절된다. 기상과 동시에 스마트워치와 

연결된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한다. 

스마트슈즈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은 

운동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운전 중에 주의가 분산되면 스마트워치가 진동으로 

경고를 준다. 스마트패치를 통한 약물 조절과 

스마트벨트를 이용한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에도 

큰 편리함을 준다. 많이 입으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달의 신기술

웨어러블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계형, 팔찌형, 안경형 등 삼성, LG, 구글, 애플 등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웨어러블기기 이외에도 셔츠형, 신발형, 반지형, 헤어밴드

형, 패치형, 발목밴드형, 가슴밴드형 등 다양한 웨어러블기기가 시장에 선

보이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먹는 알약, 침대용 수면분석기, 근력 증

강 웨어러블 로봇 등도 웨어러블기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시장에

서 성공한 기기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밖에 없지만 기술적 진화에서 

시작했던 웨어러블기기는 사용성을 제공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 전반적으

로 성장해가고 있다.

현재 성공한 웨어러블기기인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는 필수적인 기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는 스마트폰과 연동돼 

정보 전달과 더불어 심박 수, 체온, 수면상태 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경형 웨어러블기기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구글 글래스, 삼성 기어 VR, 오큘러스 리프트 등 대표적

인 안경형 웨어러블기기가 다양한 사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BMW 미니가 증강현실 안경을 선보인 바 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안경에 띄워 주게 된다. 또한 신발형 센서는 

신체상태 체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업체인 쓰리엘랩스는 자세 교

정과 운동량 체크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뇌졸중 건강 이상 상태에 

대한 사전 체크가 가능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셔츠형 웨어

러블기기는 입는 형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심박동 센서와 무선통신 모

듈이 장착돼 기본적인 건강정보 체크가 가능하다. 더불어 반지형 웨어러

블기기는 시계나 스마트밴드와는 또 다른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업체

들은 동작 인식이 가능한 점, 정보 확인 등에서 시계와의 사용성 차이점, 

휴대의 용이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헤어밴드형은 주로 머리 보호나 뇌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 리복의 체크라이트는 복싱 등의 운

동에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체크하게 된다. 인트라쏜의 뮤즈는 뇌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용도다. 이외에도 패치형 센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CES 2015에서 웨어러블기기 분야 대상을 받은 피

트링스는 앰프스트립이라는 패치형 센서를 선보였다. 의류에 센서를 장착

할 필요 없이 신체나 의류에 앰프스트립을 붙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

한 패치형 기기는 향후 의료산업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젠탁

의 스킨패치는 피부에 붙이는 기기로 심박동, 체온, 수분, 땀, 혈당, 젖산 등

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웨어러블기기 형태 주요 제품 웨어러블기기 형태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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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어A LG 어베인 애플 애플워치 핏빗 플렉스 샤오미 미밴드 삼성 기어핏

이어폰형 안경형

LG 심박 이어폰 인텔 이어버드
자브라 스포츠 펄스 

이어버드
삼성 기어 VR 오큘러스 리프트 구글 글래스

양말형 신발형

센서리아 피트니스 삭스 쓰리엘랩스 풋라거 부기오 부기오 패드

벨트형 셔츠형

에미오타 스마트벨트 벨티 비지작스 LED 재킷 시티즌 사이언스 D셔츠 센서리아 피트니스 브라

반지형 목걸이형

모타 도이 스마트링 링글리 미스핏 샤인

패치형 헤어밴드형

피트링스
앰프스트립

젠탁 스킨패치
UIUC 피부 

전자패치(연구중)
리복 체크라이트 인트라쏜 뮤즈

<그림 2> 웨어러블기기 형태별 주요 제품들 출처 :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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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넓은 범위의 웨어러블기기도 등장하고 있다. 프로테우스의 스마

트알약 헬리어스는 삼키는 알약이다. 알약이 위에 도달하면 위액과 반응

해 전력을 생산하고, 붙인 패치형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헬리어

스와 함께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직접 분석할 수 있고, 각종 생체정보를 스

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위딩스의 오라는 수면분석기로 침대에 설치해 

사람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위한 조명

을 조절하게 된다.

웨어러블기기가 이끌어가는 융합산업 

많은 업체가 웨어러블기기로 뛰어드는 이유는 웨어러블기기가 미래 융

합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융합산업

에 대한 다양한 사용 예가 제시되고 있어서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웨어러블기기

의 사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웨어러블기기는 사용자 정보를 얻는 최적의 

기기이면서 동시에 사물인터넷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기기와 연관되

는 융합산업은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등의 산업을 들 수 있다.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산업은 웨어러블기기에서 얻어지는 사용

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사용성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의 이동정보와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 예를 제시하고 있다. 

웨어러블기기의 스마트카 사용성은 이미 여러 업체의 발표를 통해서 다

양하게 제시돼 왔다. 기아, 닛산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삼성 기어

S-BMW(CES 2014, IFA 2014), LG 어베인-아우디(MWC 2015), 현대자동

차 전시(CES 2015) 등에서 스마트워치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차량 원격 제어에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기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운전

자 상태를 체크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안전성

을 높이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림 3> 프로테우스 바이오메디컬의 헬리어스 

<그림 4> 스마트카 사용성 변화 및 웨어러블기기의 중요성 대두

차량 자체 네트워크 구축

차량 점검 및 관리

공간의 연속성
차량 고장 진단

차량 원격 제어

차량 정보 표시 및 관리

HUD 적용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운전자 상태 체크

차량 외부 사용성
스마트폰 중심

차량 내부 사용성
헤드유닛 중심

차량 전용 헤드유닛
앱 다운로드 및 실행

헤드유닛과
스마트폰 연동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운전자 상태 

체크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차량 
원격 제어

<그림 5> 주요 전시회에서 소개된 스마트워치 기반의 차량 원격 제어 서비스

<차량 정보 확인 및 제어 – iFA 2015>
배터리 충전 여부, 주행가능 거리, 
도어/윈도/트렁크/라이트 상태 확인, 
실내 공조기 제어, 차량의 위치 및 
경로 탐색, 연락처에 저장된 경로 탐색
- 기어 S와 BMW i3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카로의 공간 
이동 – MWC 2015>
잠금 해제, 시동 (LG, 삼성, AT&T)
사용자 인식에 따른 시트조절 
사용자에 따른 음악 재생
(포드, SEAT/삼성)

<스마트홈 – MWC 2015>
스마트워치의 알람 진동과 함께 기상
길안내 (AT&T, Here, LG, 삼성, 
SK플래닛)

<안전을 위한 경고 – CES 2015>
현대 퓨처 커넥티비티 :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해 경고
-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눈을 오래  
 감는 것이 인식될 경우

- 사각 지대에서 물체가 감지될 경우

<트레인드 파킹 – CES 2015>
스마트워치로 제어하는 폭스바겐 
e-Golf
- LG G 워치 R

< 원격 발렛 파킹 – CES 2015>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원격 발렛 파킹
- 삼성 기어S와 BMW i3

“침대에서 잠이 들면 스마트 전구의 조명이 붉은 색으로 

어둡게 조절된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통해서 

건강한 생체리듬 관리를 도와준다. 

더불어 취침 정보는 온도조절기에 전달돼 수면에 

최적인 온도로 조절된다. 기상과 동시에 스마트워치와 

연결된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한다. 

스마트슈즈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은 

운동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운전 중에 주의가 분산되면 스마트워치가 진동으로 

경고를 준다. 스마트패치를 통한 약물 조절과 

스마트벨트를 이용한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에도 

큰 편리함을 준다. 많이 입으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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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명품 시계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디지털기기가 아닌 

패션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시장 진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패션기기로의 진화 

<그림 7> 애플워치와 홈킷 연동 개념도 
출처 : 애플

<그림 8> 삼성 S-헬스 출처 : 삼성 

최근 삼성, 애플, 구글이 각각 삼성 S-헬스, 애플 헬스킷, 구글 핏 등 다양

한 스마트헬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 스마트헬스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앤트플러스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헬

스케어기기와 스마트폰-스마트워치와의 연동성도 개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도 병원 23곳 중 14곳에서 애플의 헬스킷을 사용하기 위

한 시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향후 스마트워치는 헬스케어사

업에서 더욱 중요한 기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웨어러블기

기, 의료용 패치 등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

한 의료기기와의 융합으로 스마트헬스사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애플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킷에서는 애플워치를 이용한 사용성을 강

조했다. 애플워치의 스마트홈 사용성은 크게 데이터 확인, 기기 제어, 상

태 변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스마트홈의 모든 데이터를 애플워치에

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스마트홈의 기기들을 원격 제

어할 수 있다. 또한 시리를 이용하거나 센서와 연결해서 사용자의 상태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집 안에서 스마트폰 없

이 애플워치만으로 충분한 제어와 상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스마

트워치의 사용성이 강조되는 예로 볼 수 있다. 아이폰-애플워치-홈킷을 

연동하는 애플의 스마트홈 사용성에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시회로 본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CES 2015에서는 시계나 밴드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기

기 제품을 보여줬다.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스마트워치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됐으며, 패션 명품업체와 협력한 제품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삼성, LG, 모토롤라 등 기존 가전업체, 위딩스, 핏빗 등 

헬스 관련 업체 이외에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가민, 톰톰, SK텔레콤 등 

여러 업체의 다양한 기기가 전시됐다. CES 2015의 웨어러블 전시는 향후 

기술·서비스적인 성장을 통해서 융합산업으로 진화하는 웨어러블기기 

관련 산업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홈에서의 스마트워치 사용성은 2014 IFA에서 삼성, LG와 구글의 

Google I/O, 애플 2015 WWDC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

히 최근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범용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 등이 경쟁하면서 사용 예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삼

성의 스마트홈, LG의 홈챗, 구글의 네스트, 애플의 홈킷 등을 통해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원격 제어, 스마트홈 정보 확인, 센서 연동 등의 사용 예가 

제시된 바 있다.

<그림 9> CES 2015에 전시된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기기 
출처 : 각사 홈페이지, CES 2015

센서리아의 스마트 양말

비지작스의 LED 재킷 오큘러스의 가상현실 
고글을 이용한 게임

시티즌 사이언스의 D셔츠 센서리아의 피트니스 브라

피트링스의 패치형 웨어러블기기 쓰리엘랩스 신발형 웨어러블기기

<그림 6> 스마트홈 사용성 변화 및 웨어러블기기의 중요성 대두

웨어러블기기와 연동한
스마트홈 제어

스마트홈 플랫폼 기술 탑재

이동성을 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사용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헬스산업

집-사무실-자동차를
아우르는 공간 연속성

스마트홈 외부
스마트폰 중심

공간의 연속성

스마트홈 내
스마트 TV 중심

가전 상태 확인

가전 원격 제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웨어러블기기에서는 

사생활 보호, 정보 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도 병원 23곳 

중 14곳에서 애플의 헬스킷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손목시계 이어폰형 손목밴드형

<피트니스워치> 아틀라스
몸무게 기반 활동량 측정

<스포츠 펄스 이어버드> 자브라
착용하는 것만으로 
심박수 측정 가능

<MS 밴드>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
일일 활동량 측정 및 
수면 모니터링

<차지> 핏빗
실시간 활동량과 
수면 모니터링

<이어버드> 인텔
심박수 모니터링, 걸음수 측정
오디오 잭을 
통한 통신

<스마트밴드> 인바디
생체 신호 모니터링

<비보스마트> 가민
활동 측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아이리버온> 아이리버
심박수 모니터링, 나이, 몸무게, 
보폭 등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활동량 
측정

<나부> 레이저
피트니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그림 10> CES 2015의 주요 웨어러블기기 출처 : 각사  홈페이지

센서기술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본격적으로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기기

들이 등장했다. 기존 손목시계·안경·밴드형 등의 기기에서 양말·신

발·셔츠·벨트·모자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센서리아의 스마트

양말에는 3개의 센서가 달려 있다. 수집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전달돼 유

용한 정보로 가공된다. 쓰리엘랩스의 신발형 웨어러블기기도 사용자의 자

세·거리·칼로리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발로 하는 게임에도 응용이 가

능하다. 시티즌 사이언스의 D셔츠 S는 심장박동 수, GPS 기반 위치 추적, 

사용자 속도 측정 등이 가능하다. 

<그림 12> MWC 2015에 전시된 스마트워치

에디슨이 장착된 웨어러블기기

LG의 어베인 화웨이의 
화웨이워치

아수스의 젠워치 게스의 
게스 커넥트

SK텔레콤의 
스마트밴드

퀄컴 칩셋이 사용된 
삼성의 웨어러블기기들 

퀄컴의 칩셋이 사용된 
LG의 스마트워치들 

최근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명품 시계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디지털기기가 아닌 패션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시장 진화를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 스와로브스키, 토리버치, 게스 등 일반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

을 통한 웨어러블기기들이 등장했다. 더불어 MWC 2015에서는 인텔, 퀄컴

의 웨어러블기기 전시 경쟁과 함께 스마트워치의 2세대 경쟁을 볼 수 있

다. 퀄컴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기기시장에서 인텔을 압

도하고 있다. 인텔도 에디슨 공모전 기반 기기들을 CES 2015에 이어 MWC 

2015에서도 전시했다.  

<그림 11> 패션 명품업체와 협력한 웨어러블기기 및 스마트의류 시연

스와로브스키 + 미스핏

토리버치 + 핏빗 게스 + 마션

스와로브스키 + 짜치

스마트헬스도 CES 2015 웨어러블기기의 중요한 흐름이다. 위딩스, 핏

빗, 인바디 등 헬스 관련 업체에서 성장해 온 업체들의 제품뿐만 아니라 새

롭게 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기기 제품들도 디지털헬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CES에 새롭게 등장한 입는 형태의 기기들도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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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명품 시계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디지털기기가 아닌 

패션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시장 진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패션기기로의 진화 

<그림 7> 애플워치와 홈킷 연동 개념도 
출처 : 애플

<그림 8> 삼성 S-헬스 출처 : 삼성 

최근 삼성, 애플, 구글이 각각 삼성 S-헬스, 애플 헬스킷, 구글 핏 등 다양

한 스마트헬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 스마트헬스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앤트플러스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헬

스케어기기와 스마트폰-스마트워치와의 연동성도 개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도 병원 23곳 중 14곳에서 애플의 헬스킷을 사용하기 위

한 시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향후 스마트워치는 헬스케어사

업에서 더욱 중요한 기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웨어러블기

기, 의료용 패치 등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

한 의료기기와의 융합으로 스마트헬스사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애플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킷에서는 애플워치를 이용한 사용성을 강

조했다. 애플워치의 스마트홈 사용성은 크게 데이터 확인, 기기 제어, 상

태 변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스마트홈의 모든 데이터를 애플워치에

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스마트홈의 기기들을 원격 제

어할 수 있다. 또한 시리를 이용하거나 센서와 연결해서 사용자의 상태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집 안에서 스마트폰 없

이 애플워치만으로 충분한 제어와 상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스마

트워치의 사용성이 강조되는 예로 볼 수 있다. 아이폰-애플워치-홈킷을 

연동하는 애플의 스마트홈 사용성에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시회로 본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CES 2015에서는 시계나 밴드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기

기 제품을 보여줬다.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스마트워치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됐으며, 패션 명품업체와 협력한 제품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삼성, LG, 모토롤라 등 기존 가전업체, 위딩스, 핏빗 등 

헬스 관련 업체 이외에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가민, 톰톰, SK텔레콤 등 

여러 업체의 다양한 기기가 전시됐다. CES 2015의 웨어러블 전시는 향후 

기술·서비스적인 성장을 통해서 융합산업으로 진화하는 웨어러블기기 

관련 산업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홈에서의 스마트워치 사용성은 2014 IFA에서 삼성, LG와 구글의 

Google I/O, 애플 2015 WWDC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

히 최근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범용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 등이 경쟁하면서 사용 예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삼

성의 스마트홈, LG의 홈챗, 구글의 네스트, 애플의 홈킷 등을 통해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원격 제어, 스마트홈 정보 확인, 센서 연동 등의 사용 예가 

제시된 바 있다.

<그림 9> CES 2015에 전시된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기기 
출처 : 각사 홈페이지, CES 2015

센서리아의 스마트 양말

비지작스의 LED 재킷 오큘러스의 가상현실 
고글을 이용한 게임

시티즌 사이언스의 D셔츠 센서리아의 피트니스 브라

피트링스의 패치형 웨어러블기기 쓰리엘랩스 신발형 웨어러블기기

<그림 6> 스마트홈 사용성 변화 및 웨어러블기기의 중요성 대두

웨어러블기기와 연동한
스마트홈 제어

스마트홈 플랫폼 기술 탑재

이동성을 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사용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헬스산업

집-사무실-자동차를
아우르는 공간 연속성

스마트홈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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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웨어러블기기에서는 

사생활 보호, 정보 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도 병원 23곳 

중 14곳에서 애플의 헬스킷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손목시계 이어폰형 손목밴드형

<피트니스워치> 아틀라스
몸무게 기반 활동량 측정

<스포츠 펄스 이어버드> 자브라
착용하는 것만으로 
심박수 측정 가능

<MS 밴드>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
일일 활동량 측정 및 
수면 모니터링

<차지> 핏빗
실시간 활동량과 
수면 모니터링

<이어버드> 인텔
심박수 모니터링, 걸음수 측정
오디오 잭을 
통한 통신

<스마트밴드> 인바디
생체 신호 모니터링

<비보스마트> 가민
활동 측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아이리버온> 아이리버
심박수 모니터링, 나이, 몸무게, 
보폭 등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활동량 
측정

<나부> 레이저
피트니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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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정보로 가공된다. 쓰리엘랩스의 신발형 웨어러블기기도 사용자의 자

세·거리·칼로리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발로 하는 게임에도 응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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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어러블기기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명품 시계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디지털기기가 아닌 패션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시장 진화를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 스와로브스키, 토리버치, 게스 등 일반 패션 명품업체와의 협력

을 통한 웨어러블기기들이 등장했다. 더불어 MWC 2015에서는 인텔, 퀄컴

의 웨어러블기기 전시 경쟁과 함께 스마트워치의 2세대 경쟁을 볼 수 있

다. 퀄컴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기기시장에서 인텔을 압

도하고 있다. 인텔도 에디슨 공모전 기반 기기들을 CES 2015에 이어 MWC 

2015에서도 전시했다.  

<그림 11> 패션 명품업체와 협력한 웨어러블기기 및 스마트의류 시연

스와로브스키 + 미스핏

토리버치 + 핏빗 게스 + 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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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도 CES 2015 웨어러블기기의 중요한 흐름이다. 위딩스, 핏

빗, 인바디 등 헬스 관련 업체에서 성장해 온 업체들의 제품뿐만 아니라 새

롭게 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기기 제품들도 디지털헬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CES에 새롭게 등장한 입는 형태의 기기들도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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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웨어러블기기의 성장은 본격화될 것으

로 보인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은 2014년 스마트워치시장을 약 460만 대

로 추산한 바 있다. 2015년의 스마트워치시장은 약 2810만 대로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애플워치가 54.8%의 점유율로 약 1540만 대가 판매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시 후 두 달 동안 약 300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

기를 끌고 있는 애플워치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기기시장 전반

을 도약시킬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의 성공요인으로 사용성과 더불어 

패션, 헬스산업과의 연계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점도 웨어러블기기

의 향후 발전에 참고할 점이다. 이와 함께 중국 업체들의 약진도 웨어러블

기기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샤오미의 미밴드는 스마트밴드시장

에서 삼성의 기어 핏을 제치고 2위로 도약한 바 있다. 레노보, 화웨이 등의 

스마트워치시장 진출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웨어러블기기는 더욱 사용자와 밀착돼 가면서 스마트카, 스마트

홈 등의 다양한 사물인터넷 관련 시장과 패션, 헬스, 바이오산업 등 융합산

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미래 산업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웨어러블기기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 나가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그동안 스마트워치시장을 이끌어 왔던 삼성, LG와 시장에 진출하고 있

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융합산업에 대한 전략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웨어러블기기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시장인 만큼 국내 벤처·중소·중견

기업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다. CES 2015에서 혁신상 수상으로 유명한 쓰

리엘랩스의 풋라거는 신발형 웨어러블기기다. 이동거리, 자세 측정, 재활 

보조, 질병 관리 등 다양한 응용에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방석형 기기

인 시트라거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의 준으로 유명한 인포마크는 최근 준2

를 출시했다.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로 큰 인기를 끈 준은 이동통신사의 서비

스와 중소기업의 제품력이 잘 어우러진 예다. 또한 최근 벤처기업인 닷(dot)

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을 선보였다. 스마트워치 화면에서 

점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바디는 스

마트워치인 인랩과 인바디 밴드의 제품군을 선보인 바 있다. 체성분분석기

로 성장해 온 인바디의 웨어러블기기는 해외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

웨어러블기기의 확장에 대한 우려는 사물인터넷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즉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인 사용성 및 편의성

이 향후 웨어러블기기의 확산에서 넘어야 할 큰 장벽이 되고 있다. 2014년 

시장조사업체인 PWC의 보고서 ‘Wearable Technology Future is Ripe for 

Growth’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자들이 향후 웨

어러블기기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보안문제, 단순한 기능문제, 일관성 없는 정보의 제공문제 등이라고 응답

했다. 조사자의 82%가 웨어러블 기술이 향후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86%가 웨어러블 기술이 보안사고문제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웨어러블기기가 가져다 줄 

혜택으로 안전성 향상, 건강한 생활, 간단한 사용성을 꼽았으며, 향후 사물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간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림 13> 국내 업체들의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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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달의 신기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로 실현될 
우리의 미래 생활 
미래 기술에 관한 것은 많은 상상력을 갖고 있는 영화감독들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나 ‘킹스맨’ 같은 

첩보영화를 보면 영화 속 요원들이 특수한 안경이나 시계를 착용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경을 통해 범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치정보서비스(GpS)를 제공받으며, 시계에는 레이저나 최루액 같은 각종 호신용 무기가 탑재돼 있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 시계, 신발 등에 첨단기술 및 부가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아이언맨’ 등의 영화를 보면 얼굴 또는 손목 등에 착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몸 전체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 및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전쟁 중 전투용이나 물자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또한 신체를 보호하고 근력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미래의 지상전은 기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닌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근력 보조를 받으며 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는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생활 속에서 ioT(internet of 

Things)와 결합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현재 정책이나 기술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소개된 영화 속에서의 장비들을 이용해 인간 중심의 가치 추구

와 행복한 삶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외 R&D 정책의 경우 주요 선진국

들은 정부 차원에서 1990년대 말부터 대단위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돼 왔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독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IT기기의 융합화를 통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IT 

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주도의 학계와 군 컨소

시엄 형태가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직조기술에 정보, 바이오, 

나노기술 등이 융합된 군사 관련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 직조기술 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2013년 10월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에서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G 산업화 항목에 대해 시행하는 통지’를 

발표해 웨어러블의 R&D와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中              

영화 ‘킹스맨’ 中

영화 ‘아이언맨’ 中
영화 ‘미션 임파서블’ 中

한창수 
[한양대학교 ERICA 부설연구소 

산업융합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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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영화를 보면 영화 속 요원들이 특수한 안경이나 시계를 착용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경을 통해 범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치정보서비스(GpS)를 제공받으며, 시계에는 레이저나 최루액 같은 각종 호신용 무기가 탑재돼 있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 시계, 신발 등에 첨단기술 및 부가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아이언맨’ 등의 영화를 보면 얼굴 또는 손목 등에 착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몸 전체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 및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전쟁 중 전투용이나 물자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또한 신체를 보호하고 근력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미래의 지상전은 기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닌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근력 보조를 받으며 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는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생활 속에서 ioT(internet of 

Things)와 결합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현재 정책이나 기술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소개된 영화 속에서의 장비들을 이용해 인간 중심의 가치 추구

와 행복한 삶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외 R&D 정책의 경우 주요 선진국

들은 정부 차원에서 1990년대 말부터 대단위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돼 왔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독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IT기기의 융합화를 통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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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주도의 학계와 군 컨소

시엄 형태가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직조기술에 정보, 바이오, 

나노기술 등이 융합된 군사 관련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 직조기술 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2013년 10월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에서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G 산업화 항목에 대해 시행하는 통지’를 

발표해 웨어러블의 R&D와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中              

영화 ‘킹스맨’ 中

영화 ‘아이언맨’ 中
영화 ‘미션 임파서블’ 中

한창수 
[한양대학교 ERICA 부설연구소 

산업융합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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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들의 1차 목표는 원천기술 개발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은 응용·상용화 중심의 R&D 단계보다 기초 및 원천기술을 중시하

는 창조형 R&D 단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한 

기술은 ICT, 산업 + ICT 융합 분야 등으로 이러한 기술들에는 각 해당되는 

기술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속성이 내재돼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른 스마트기기와 차별되는 점 중 하나는 들고 다니는 기기

가 아니라 의복이나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로 몸에 부착하는 장비라는 점

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의 기술동향 역시 신체 착용부위별 플랫폼, 스마

OPINION

트의류, 착용형 입·출력장치, HMD(Head Mounted Display),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오감정보처리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체통신, 단거리 무

선접속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기술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 및 

적용돼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IT 분야에서 연구하는 웨어러블 컴

퓨터는 IT 기능을 이용해 인간의 지능을 보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기능성 섬유, 섬유의 IT화 등과 같이 의복 혹

은 섬유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와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온 신조어지만 사람의 몸에 

부착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장비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사

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등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일상생활 중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돼 그들

의 삶 속에서 항상 몸에 걸쳐 있거나 장착돼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

기들이 바로 의복과 이러한 장비들을 모티브로 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새로운 휴대기기가 등장한 이후 액세서리 형

태의 웨어러블기기가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본 컴퓨터를 벗어나 어

느 곳에서나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은 현재 사

용자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

해 일상생활의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리고 이들의 

고성능화 및 초경량화를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0

년대에 잠시 붐을 일으킨 후 사라진 ‘웨어러블 컴퓨터’가 다시 언급될 정

도로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액세서리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

나는 바로 스마트안경이다. 대표적 제품인 구글 글래스는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비교했을 때 기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서 두 손이 자유롭다는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 스마트기기다. 증강현실을 적용했고, 카메라 및 음

성인식, 모바일 장비와의 연동 등을 통해 부동산정보, 의료정보, 상품정

보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 단계별 추진 로드맵 
출처 : 국민소득 4만 불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6월 17일)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4년 6월 발표한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의 9대 전략 사업 중 5번째 사업으로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선택했으며, 2020년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시장 세계 점유율 40%

를 달성 목표로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달성 계획을 내놓았다. 게다가 산

업통상자원부에서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대

형·장기 R&D산업을 계획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억~700

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 및 기업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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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감형 콘텐츠

목표 미래 콘텐츠 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전략 생태계 기반 조성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콘텐츠 

사업 활성화 스타기업 육성 및 해외수출 지원

가상현실 창의교육 실감형 회의 관련 다부처 협력 

추진 디지털 사이니지 등 핵심 요소기술의 국제표준화

중소기업육성 콘텐츠 펀드 조성 및 대중소 실감형 콘텐츠 상생협의회

구성 추진 문화콘텐츠 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강화 등

인력양성 미래지향적 융합형인문 디자인 공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신설및 특수영상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교육시설 확충

<그림 3> 애플워치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이와 같이 현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정 부위에 걸치거나 부착하

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가벼운 형태로 시작해 손목과 몸에 걸치는 의복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헬스케어 및 의료시장 

분야에서는 벨트, 패치, 복대, 언더웨어 등의 생필품으로까지 개발 및 상

용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과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기술적 진보를 본다면 그 끝은 쉽게 예측

할 수 없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영역

이 더욱 확장될 것임은 확실하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 모여 점차 우리의 몸을 감쌀 것이고, 이들을 모아서 결합한 하나의 완

성체가 나올 것이다. 이 완성체는 결국 웨어러블 로봇 형태로 진화할 것

이다. 해외에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한국

에서도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 연구실 및 기업에서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어도 힘들이지 않

고 움직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함께 접목된다

면 그 종착역은 영화 속의 ‘아이언맨’과 같은 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탄

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핸드폰을 항상 몸에 소지하고 1년 365일 내내 사

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핸드폰이 처음 나온 당시에는 상상

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기술들이 또 우

리의 삶 속에 묻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시 마찬가

지다. 계속되는 웨어러블 테크놀러지의 진화를 통해 미래에는 집안에 있

을 때, 외출할 때, 근무할 때 그에 적절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갈아입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는 인간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착용

했을 때보다 더 큰 혁신이 돼 우리의 미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외에도 애플, MS 등에서 개발하는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안경과 마찬

가지의 기능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과의 호환성을 높여 활

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자체 OS를 탑재하고 

있어 현대의 스마트워치는 사실상 웨어러블 컴퓨터의 한 분야를 형성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밴드나 양말 등의 의복 내에 기능을 탑재한 것들도 출시되고 

있다. 피트니스 밴드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

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개발되고 있

고, 여기에 일반인들의 웰니스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피트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상용화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림 2> 구글 글래스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그림 4> 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나이키 + 퓨얼밴드와 앱’ ’BIZION 스마트양말’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그림 5>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① Hexar Systems, ② Cyberdyne, ③ Ekso Bionics)

① ② ③ 



이달의 신기술

이 같은 정책들의 1차 목표는 원천기술 개발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은 응용·상용화 중심의 R&D 단계보다 기초 및 원천기술을 중시하

는 창조형 R&D 단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한 

기술은 ICT, 산업 + ICT 융합 분야 등으로 이러한 기술들에는 각 해당되는 

기술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속성이 내재돼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른 스마트기기와 차별되는 점 중 하나는 들고 다니는 기기

가 아니라 의복이나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로 몸에 부착하는 장비라는 점

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의 기술동향 역시 신체 착용부위별 플랫폼, 스마

트의류, 착용형 입·출력장치, HMD(Head Mounted Display),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오감정보처리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체통신, 단거리 무

선접속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기술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 및 

적용돼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IT 분야에서 연구하는 웨어러블 컴

퓨터는 IT 기능을 이용해 인간의 지능을 보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기능성 섬유, 섬유의 IT화 등과 같이 의복 혹

은 섬유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와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온 신조어지만 사람의 몸에 

부착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장비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사

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등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일상생활 중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돼 그들

의 삶 속에서 항상 몸에 걸쳐 있거나 장착돼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

기들이 바로 의복과 이러한 장비들을 모티브로 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새로운 휴대기기가 등장한 이후 액세서리 형

태의 웨어러블기기가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본 컴퓨터를 벗어나 어

느 곳에서나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은 현재 사

용자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

해 일상생활의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리고 이들의 

고성능화 및 초경량화를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0

년대에 잠시 붐을 일으킨 후 사라진 ‘웨어러블 컴퓨터’가 다시 언급될 정

도로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액세서리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

나는 바로 스마트안경이다. 대표적 제품인 구글 글래스는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비교했을 때 기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서 두 손이 자유롭다는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 스마트기기다. 증강현실을 적용했고, 카메라 및 음

성인식, 모바일 장비와의 연동 등을 통해 부동산정보, 의료정보, 상품정

보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 단계별 추진 로드맵 
출처 : 국민소득 4만 불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6월 17일)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4년 6월 발표한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의 9대 전략 사업 중 5번째 사업으로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선택했으며, 2020년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시장 세계 점유율 40%

를 달성 목표로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달성 계획을 내놓았다. 게다가 산

업통상자원부에서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대

형·장기 R&D산업을 계획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억~700

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 및 기업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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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감형 콘텐츠

목표 미래 콘텐츠 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전략 생태계 기반 조성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콘텐츠 

사업 활성화 스타기업 육성 및 해외수출 지원

가상현실 창의교육 실감형 회의 관련 다부처 협력 

추진 디지털 사이니지 등 핵심 요소기술의 국제표준화

중소기업육성 콘텐츠 펀드 조성 및 대중소 실감형 콘텐츠 상생협의회

구성 추진 문화콘텐츠 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강화 등

인력양성 미래지향적 융합형인문 디자인 공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신설및 특수영상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교육시설 확충

<그림 3> 애플워치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August  2015     13

이와 같이 현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정 부위에 걸치거나 부착하

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가벼운 형태로 시작해 손목과 몸에 걸치는 의복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헬스케어 및 의료시장 

분야에서는 벨트, 패치, 복대, 언더웨어 등의 생필품으로까지 개발 및 상

용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과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기술적 진보를 본다면 그 끝은 쉽게 예측

할 수 없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영역

이 더욱 확장될 것임은 확실하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 모여 점차 우리의 몸을 감쌀 것이고, 이들을 모아서 결합한 하나의 완

성체가 나올 것이다. 이 완성체는 결국 웨어러블 로봇 형태로 진화할 것

이다. 해외에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한국

에서도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 연구실 및 기업에서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어도 힘들이지 않

고 움직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함께 접목된다

면 그 종착역은 영화 속의 ‘아이언맨’과 같은 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탄

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핸드폰을 항상 몸에 소지하고 1년 365일 내내 사

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핸드폰이 처음 나온 당시에는 상상

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기술들이 또 우

리의 삶 속에 묻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시 마찬가

지다. 계속되는 웨어러블 테크놀러지의 진화를 통해 미래에는 집안에 있

을 때, 외출할 때, 근무할 때 그에 적절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갈아입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는 인간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착용

했을 때보다 더 큰 혁신이 돼 우리의 미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외에도 애플, MS 등에서 개발하는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안경과 마찬

가지의 기능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과의 호환성을 높여 활

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자체 OS를 탑재하고 

있어 현대의 스마트워치는 사실상 웨어러블 컴퓨터의 한 분야를 형성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밴드나 양말 등의 의복 내에 기능을 탑재한 것들도 출시되고 

있다. 피트니스 밴드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

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개발되고 있

고, 여기에 일반인들의 웰니스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피트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상용화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림 2> 구글 글래스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그림 4> 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나이키 + 퓨얼밴드와 앱’ ’BIZION 스마트양말’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그림 5>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① Hexar Systems, ② Cyberdyne, ③ Ekso Bionics)

① ② ③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다  - ㈜글로쿼드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글로쿼드가 ‘E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10Mbps급 

Vehicle-to-Grid용 전력선 통신모듈 및 핵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통신모듈을 개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New 

Technology 

of the Month

ISSUE VOL. 23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다  - ㈜글로쿼드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글로쿼드가 ‘E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10Mbps급 

Vehicle-to-Grid용 전력선 통신모듈 및 핵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통신모듈을 개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통신모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DC 급속 충전용 V2G(Vehicle to 

Grid) 통신모듈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했으며,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GM 스파크 EV와 BMW i3, VW(폭스바겐) e-Golf 등과의 실차 호환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글로쿼드가 개발한 통신모듈은 CCS(Combined Charging 

System) 방식의 DC 급속 충전용 국제표준인 iSO/iEC15118에 부합하도록 개발했다.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와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연결 방식을 지원하고, AC와 

DC를 소켓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충전표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DC 급속 충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기반기술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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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를 위한 국내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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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글로벌전문기술개발(IT유망기술사업화)

연구과제명 E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10Mbps급  

 Vehicle-to-Grid용 전력선 통신모듈 및 핵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   품   명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V2G 통신모듈(GQEVPLC7000)

개 발 기 간 2012. 10 ~ 2014. 9 (24개월)

총 사 업 비 400백만 원

개 발 기 관 ㈜글로쿼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타워동(A동) 2009호(20층 9호)

 031-8065-6190 / www.gloquad.com     

참여연구진 최영곤, 서정덕, 김정호, 이승준 외

㈜글로쿼드 [장기수 대표이사] 

16     이달의 신기술

Industrial 

Technology

장관상

2012년 IT 경험을 기반으로 전력에너지 분야 융합기술을 개발해 지능형 전력망 혹은 그와 

연관된 응용 분야 시장 개척을 목표로 ‘세계로, 사방(Global + Quad)으로 우리들의 능력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설립.
Global + Quad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시화

기존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내부에 연

료를 담아 둘 연료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담아 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

해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휴대폰을 충전하듯 전기자동

차용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한다. 주유소에서는 무연휘발유와 디

젤 등을 구분해 주유하듯 전기자동차도 충전하는 연결 케이블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케이블만 잘 맞춰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간 연결을 하

면 자동으로 충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의 경우 전기를 흘려

서 충전을 해야 하므로 안전 등을 위해 전기를 받아들이는 전기자동차와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이에 복잡한 정보 교환을 필요

로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와 마찬가지로 간단하

게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정보 교환과 다양한 충전 

연결 케이블의 형태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국제표준화기

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함께 논의해 통일된 방식인 ISO/

IEC15118 규격을 만들었다. 이에 ㈜글로쿼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차 충

전기 간의 정보 교환 기술을 국제표준에 따르는 기술을 적용해 충전할 수 

있는 통신보드를 개발, 한국 및 유럽, 북미 등 국내·외 자동차업체들과

의 호환성 시험을 모두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더 나아

가 유사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거꾸로 공급받아서 전력 

부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차량에 

탑재된 통신규격은 독일공업규격위원회(DIN)에서 ISO/IEC15118 DIS 상태

의 규격을 DC 급속 충전 통신만을 지원하도록 만든 DIN70121 규격과 미

국자동차기술학회(SAE)가 DIN70121 규격을 준수하도록 한 SAE J2847/2

가 있지만 향후 ISO/IEC15118 규격 제정이 완료되면서 탑재가 함께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글로쿼드 장기수 대표는 “국내 거주 형

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솔

루션 제시를 목적으로 기개발 기술의 AC 충전기술에 대한 확장과 국제표

준(OCPP)을 적용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충전기들의 관리 및 제어 솔루

션을 개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력선 통신 응용 

분야로 대두되는 항공관제 등 신규 응용 분야에도 적용을 목표로 개발 예

정”이라고 향후 추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글로쿼드는 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산업과의 융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창조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앞서 가는 기술력 보유회사가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시니어 창업성공의 모델이 되고자 함.

100세 시대 시니어 
창업성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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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를 위한 국내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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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보자’는 취지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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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내부에 연

료를 담아 둘 연료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담아 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

해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휴대폰을 충전하듯 전기자동

차용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한다. 주유소에서는 무연휘발유와 디

젤 등을 구분해 주유하듯 전기자동차도 충전하는 연결 케이블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케이블만 잘 맞춰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간 연결을 하

면 자동으로 충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의 경우 전기를 흘려

서 충전을 해야 하므로 안전 등을 위해 전기를 받아들이는 전기자동차와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이에 복잡한 정보 교환을 필요

로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와 마찬가지로 간단하

게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정보 교환과 다양한 충전 

연결 케이블의 형태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국제표준화기

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함께 논의해 통일된 방식인 ISO/

IEC15118 규격을 만들었다. 이에 ㈜글로쿼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차 충

전기 간의 정보 교환 기술을 국제표준에 따르는 기술을 적용해 충전할 수 

있는 통신보드를 개발, 한국 및 유럽, 북미 등 국내·외 자동차업체들과

의 호환성 시험을 모두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더 나아

가 유사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거꾸로 공급받아서 전력 

부족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차량에 

탑재된 통신규격은 독일공업규격위원회(DIN)에서 ISO/IEC15118 DIS 상태

의 규격을 DC 급속 충전 통신만을 지원하도록 만든 DIN70121 규격과 미

국자동차기술학회(SAE)가 DIN70121 규격을 준수하도록 한 SAE J2847/2

가 있지만 향후 ISO/IEC15118 규격 제정이 완료되면서 탑재가 함께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글로쿼드 장기수 대표는 “국내 거주 형

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솔

루션 제시를 목적으로 기개발 기술의 AC 충전기술에 대한 확장과 국제표

준(OCPP)을 적용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충전기들의 관리 및 제어 솔루

션을 개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력선 통신 응용 

분야로 대두되는 항공관제 등 신규 응용 분야에도 적용을 목표로 개발 예

정”이라고 향후 추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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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쿼드는 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산업과의 융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창조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앞서 가는 기술력 보유회사가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시니어 창업성공의 모델이 되고자 함.

100세 시대 시니어 
창업성공 모델



글로벌 업체에 뒤지지 않는 제품경쟁력 

ISO/IEC15118/DIN70121 등의 통신규격이 적용돼 상용화된 충전기 제

품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설치 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전기차 개발 

초기부터 충전기를 병행 개발한 유럽의 충전기업체와 비교할 때 ㈜글로

쿼드의 개발 제품이 적용된 충전기가 유럽 및 미주에 설치되고 있는 상

황으로 봐도 기술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충전기업체의 해외 수출용 충전기에 전량 ㈜글로쿼드 제품을 탑재해 수

출 중이며, 2014·2015년도 환경관리공단 발주 국내 급속충전기구축

사업에도 ㈜글로쿼드 제품이 적용돼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100% 

㈜글로쿼드 제품이 장착돼 있다. 또한 2015년도부터 급속 충전기 해외 

수출 물량에 탑재가 되면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활

동이 국내 충전 인프라의 조기 

구축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특히 V2G 통신의 조기 기술 

개발로 전기차(EV)를 중심으

로 자동차 구매자에게 에너지 

이달의 
산업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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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원격 EV 점검 및 인포테인먼트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EV의 조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EV의 조기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의 설치도 병행

해 증가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충전운영사업자 등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확산은 양질의 일

자리를 필요로 하며, 청년실업과 노년실업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쿼드 장 대표는 “해외 유수의 충전기업체인 ABB, 

슈나이더 등의 업체와 견줄 국내 충전기업체에 ㈜글로쿼드 개발 제품이 

탑재되는 상황으로 국내 관련 부품시장에서는 ㈜글로쿼드가 독보적인 

존재”라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제품을 확

보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문가 코멘트

“전기차 충전기용 Vehicle-to-Grid 통신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 급속 충전 인프라 설치 

보급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가능하게 했다. 특히 국내·외 

글로벌 전기차와의 호환성 시험을 완료해 세계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손광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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